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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(본부

장 황창범)는 광주광역시(시장 윤장현)와

공동으로 2016년 광주광역시 중동 시장

개척단 참가기업을 10일까지 모집한다

고 지난 29일 밝혔다

이번 시장개척단의 참가대상은 전년도

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인 광주광역시

소재 수출중소기업이며 오는 5월 27일부

터 6월 2일까지 중동 2개 지역(이집트 카

이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)에 파견한다

수출참가품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

며 참가기업은 현지 코트라 무역관의 사

전 시장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고

선정된 기업은 바이어 발굴 단체 수출상

담 주선 및 통역배치 왕복항공료(50

70%)를 지원받는다

다만 여행자 보험 현지 숙식비 등은 참

가기업이 개별 부담해야 한다

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프라인으로

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(kkimsy3@sbc

orkr)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 문의는 중진

공 광주지역본부(0623693051) 또는 광

주광역시 기업육성과(0626133881)로

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@

광주수출中企중동개척단모집

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지역 경제 회

복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부

진과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 탓이다

지난 2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

제보고서의 권역별 생산동향에 따르면

지난 12월 국내 대부분 지역은 전분기

와 비슷한 보합 수준을 나타냈지만 호남

권은 소폭 감소했다

또 지난 12월 중 호남권 경기는 2015

년 44분기에 비해 회복세가 둔화된 것으

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

두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

사됐다

지난 1월 중 취업자 수는 2015년 44분

기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고 고용

률도 소폭 하락했다 수요측면에서는 소

비 및 건설투자가 소폭 감소했고 설비투

자는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출은 감

소세를 지속했다

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

로 낮은 상승률을 지속하였고 주택매매

및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보였다

반면 광주전남북 주요 제조업체 10

곳 중 8곳 이상이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

했다

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

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호남지역 제조

업체 60개를 대상으로 업황 모니터링을

진행한 결과 조사대상업체의 833%가 올

해 흑자를 예상했다

흑자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(42

0%)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축

소(300%)도 상당수 차지했다 또 조사대

상업체의 583%는 올해 매출이 증가할

것으로 예상했지만 증가 폭은 5% 미만이

라는 응답의 비중(283%)이 가장 높았다

경영 리스크 요인은 수출부진 지속(41

7%) 내수 회복세 미약(367%) 등의 순이

었으며 수출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등 수

출대상국의 경기둔화(451%)를 가장 크

게 우려했다

지역업체들은 수출 리스크에 대비해

글로벌 마케팅 강화(300%) R&D 투자

확대 및 신제품 출시(300%) 구조조정

및 비용절감 등 긴축경영(260%) 등으로

대응할 것으로 조사됐다

또 이번 모니터링 결과 12월 중 호남

권 경기는 2015년 44분기에 비해 다소

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

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제조업의

업황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등 경제 상황

이 최악이라며 특히 연초부터 급감한

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커지고있다고

말했다

오광록기자 kroh@kwangjucokr

지속되는 경기불황에 살림살이가팍팍

해지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과 순자산

계층하락이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

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가계금융

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변화 분석

자료에 따르면 3년간 소득분위가 그대로

유지된 가구비율은 자영업자가 479%로

가장 낮았다

월급쟁이가 대부분인 임금근로자는

544% 무직자주부학생 등을 포함한

기타는 691%의 소득분위가그대로였다

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분위가 하락한

가구보다 상승한 가구가 4%포인트 많았

지만 자영업자는 47%포인트 적었다

순자산의 경우에도 자영업자의 계층

하락 비율이 가장 높았다

20112014년 3년간 순자산분위가 떨

어진 자영업자 비율은 220%에 달했다

반면임금근로자는 163% 기타는 185%

였다빈곤진입률 역시 자영업자(91%)가

임금근로자(69%)보다더높았다

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사정도 갈수

록어려워지고있다 60세 이상이 가구주

인 가구 209%의 소득분위가 3년새하락

세를 보였다 소득분위가 상승한 가구비

율은 148% 유지한 가구는 643%였다

고소득층인 5분위(소득 상위 20%)와

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4분위(소득 상위

2040%)의 소득분위 하락이 두드러졌

다 2011년 5분위였던고령층가구 545%

의 소득 수준이 내려앉았고 4분위 가구

도 537%의 소득 수준이 떨어졌다 고소

득층(5분위)으로 올라선 비중(160%)과

비교하면 3배가넘는다

중위소득 계층인 3분위의 경우 12분

위로 소득이떨어진 비중이 455%였다

부동산저축부채등을 합친순자산을

기준으로 했을때도 60세 이상의계층하

락은 214%로 20112013년 조사때(17

9%)보다 35%포인트 높아졌다

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순자산분

위 하락 비율이 높은 것은 경기부진으로

자영업자의폐업이늘어나면서 자산규모

가줄어든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

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@

호남권경기악화 자영업자 못살겠네

제조업서비스업생산감소 고용률수출실적하락

12월 경기회복세둔화기업들리스크대비책분주

통계청가계소득분석전체 48% 3년째소득그대로

중산층60세 이상가구소득수준크게하락

삼성전자모델이세계최대곡률 1800R(반지름이 1800mm인원의휜

정도)을 구현해시각적편안함을극대화하고높은몰입감을선사하는

2016년형커브드모니터 CF591을소개하고있다 27형의 CF591은기존모니터대비약 12배의높은색표현과 3000대1의명

암비를적용정확하고풍부한색상을표현한다 삼성전자제공

삼성 세계최대곡률 커브드모니터 공개

1월 들어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전

체 국내은행의 대출연체율이 소폭 올랐다

지난 2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국내

은행의 대출채권 및연체율현황(잠정치)

을 보면 1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

출 연체율은 067%로 작년 12월말 대비

009%포인트 상승했다

1월 들어새로 발생한연체금(1조8천억

원)이 이 기간 정리된 연체채권 규모

(6000억원)를웃돈영향이다

다만 작년 1월말과 비교해서는 004%

포인트 하락했다

은행 연체율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

2012년 3분기말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

추세를 이어가고있다

연체율상승폭은 가계대출보다 기업대

출이 높았다

1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92%로 작

년 12월말 대비 014%포인트 상승했고

작년 1월과 비교해서는 006%포인트 상

승했다 특히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

보다 022%포인트 오른 114%를 나타냈

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 1월과 비

교해서도 052%포인트나 올랐다

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

12%포인트 오른 085%를 나타냈다 작

년 1월에 비해서는 010%포인트 하락했

다 업종별로는 건설업(355%)과 해상운

송업(120%)의 연체율 상승폭이 각각 0

2%포인트 023%포인트로 상대적으로

높았다

가계대출연체율은 036%로 전월 대비

상승폭이 003%포인트에그쳤다 작년 1

월에 비해서는 017%포인트떨어졌다

오승원금감원 특수은행국장은 1월말

연체율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1년

전과 비교해서는 하락하는 등 개선 추세

를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취약업종의

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데다 가계부채 증

가세가 지속하고 있어 위험 요인을 지속

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말했다

연합뉴스

기업도팍팍은행연체율 067%로 상승

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

자동이체계좌를 한 번에변경할 수있는

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행된 첫날에 계좌

변경 신청이 30만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

됐다

지난 29일 각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따

르면 3단계계좌이동 서비스를 시작한첫

날인 26일 조회 건수는 40만4839건으로

집계됐다 이중변경은 30만5071건이다

이런 조회 건수는 계좌이동제 2단계가

시행된 작년 10월30일 금융결제원의 페

이인포 사이트(wwwpayinfoorkr)에

서 이뤄진 건수(20만9000여건)보다 배가

량늘어난 것이다

이 가운데 변경 건수는 2단계 시행 첫

날(2만3047건)보다 13배넘게급증했다

금융결제원 관계자는 2단계 서비스에

서는 호기심 때문에 페이인포 사이트에

접속한 분이 많아 계좌변경이 그렇게 많

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은행을 이용하는

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변경서비스가 이뤄

지면서 계좌변경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

분석했다 실제로 조회변경해지 서비스

의 90% 이상이 은행의 모바일인터넷창

구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은행을 통한

접속은 38만2042건으로 전체의 95%에 달

했다 변경은 29만7982건으로 거래의

98%가 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연합뉴스

주거래계좌이동 첫 날 30만명 갈아탔다

시행이틀 40만4839건

�코스피 191666 (350) 금리 (국고채 3년) 145% (000)

�코스닥65162 (+232) �환율 (USD) 123670원 (150)

한눈에보는경제지표

중기진흥공단 10일까지

가구주종사상지위별소득분위이동

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기타(무직)등

248

544

208 237

479

284

159 149

691

소득분위상승 (2011년2014년)

소득분위유지 (2011년2014년)
소득분위하락 (2011년2014년)

자료통계청


